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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처음으로 심해아귀가 짝짓기하는 영상이 

촬영돼 화제가 됐다. 심해는 지상과는 환경이 너무나 다

르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상천외

한 짝짓기가 벌어진다. 도대체 심해아귀가 어떻게 짝짓기

를 하길래?

 

◈ 암컷에 몸에 붙어버리는 수컷 심해아귀

‘KISTI의 과학향기’(scent.ndsl.kr)에 따르면 수컷 아귀

와 암컷 아귀는 몸 크기가 크게 차이난다. 수컷은 고작 암

컷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암컷과 같이 있으면 마

치 어미와 새끼처럼 보인다. 암컷은 살이 통통하고 느릿느

릿 헤엄친다. 반면 수컷은 재빠르게 헤엄친다. 암컷을 발

견하면 신속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다. 암컷도 수컷의 눈

에 잘 띄도록 머리에 불이 반짝이는 초롱을 달고 있다. 수

컷의 커다란 눈은 어둠 속에서도 이 불빛을 보고 암컷을 

잘 찾아낸다. 암컷은 또한 몸에서 화학물질을 내뿜어 수

컷을 유혹한다. 시각과 후각을 모두 사용해 서로 짝을 찾

는 것이다.

암컷을 만난 수컷 심해아귀는 암컷의 배를 물어뜯는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암컷과 수컷은 결국 한 몸이 돼 

평생 붙어산다. 암컷보다 훨씬 작은 수컷은 정자를 제공

하는 역할만 하며 대신 암컷은 수컷에게 영양분을 공급

해 준다. 갈수록 쉽게 이혼하는 인간의 세태와 비교하면, 

한번 만나 좋든 싫든 평생을 같이 사는 심해아귀가 존경

스럽다. 그러나 일부일처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암컷의 배에는 여러 마리의 수컷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수컷은 암컷을 만날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른 수컷이 달라붙어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암컷 심해아귀는 난소에 약 5억 개의 알을 가지고 있다. 

산란할 때는 수컷도 동시에 정자를 방출해야 수정이 이

루어진다. 이를 위해 암컷은 자신의 성호르몬으로 수컷

의 정자 방출 시기를 조절한다. 수컷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일밖에 없다.

 

많은 심해 생물들이 심해아귀처럼 짝을 찾기 위해 빛을 

이용한다. 발광기를 가지고 있는 새우나 오징어, 물고기

는 종류에 따라 빛의 색깔이나 깜빡거리는 주기, 발광기

의 형태 등이 다르다. 심지어 같은 종이라도 암컷과 수컷

이 내는 빛의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다. 서로 다른 빛의 형

태는 각각의 심해생물에게 외국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런 차이점은 어둠 속에서 짝을 찾는데 매우 유용하다.

 

◈ 정자 미사일을 발사하는 집낙지

심해에 사는 문어 종

류인 집낙지(그림)도 번

식 습성이 신기하다. 집

낙지도 암컷과 수컷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암컷은 몸 크기가 보

통 10cm 정도로, 다 자

라면 45cm나 되는 것도 

있다. 이에 반해 수컷은 

다 성장해야 고작 2cm 정도밖에 안 된다. 크기는 비록 작

지만 번식 전략만큼은 뛰어나다. 수컷은 촉수가 달린 정

자주머니를 만드는데 암컷을 만나면 자신의 생식기를 떼

어버린다. 떨어진 생식기는 마치 목표물을 향해 발사된 미

사일처럼 스스로 헤엄쳐 암컷에게로 다가간다. 수컷 생식

기가 몸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암컷에게로 헤엄쳐간다

니, 신기하지 않은가?

 

◈ 짝이 없다면 스스로

이처럼 심해생물은 짝짓기를 위한 묘책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짝을 찾는 것이 귀찮은 심해생물이라면 자웅동체

가 해결책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이니아 인근 심

해에 사는 상어 종류처럼 심해생물 중에는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관을 모두 갖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느

리게 움직이거나 바닥에 붙어사는 심해동물들 중에서 암

수가 한몸인 경우를 볼 수 있다. 굳이 짝을 찾으려 에너지

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 좋아 보일수도 있지만, 유전학

적으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심해생물의 번식전략은 우리 눈에는 희한하게 보일지

라도 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생존을 위한 삶의 

지혜다.

‘생존’을 위한 지혜 … ‘기상천외’한 심해생물의 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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